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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지아가 로봇을 꺼내는 동안, 마틸다는 방 안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가운데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건 무슨 그림이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림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침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처럼 말이야!”

“너는 왜 침례를 받아?” 마틸다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거든.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맺는 거야!”

그때 조르지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침례식에 

올래?”

“엄마한테 여쭈어볼게.” 마틸다가 대답했어요.

조르지아의 침례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르지아는 

매일 경전 이야기책을 읽고 매주 초등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 그림을 올려다보았어요. 

조르지아는 침례를 받으면 어떨까 자주 상상했어요.

침례식을 한 주 앞둔 일요일에는 침례 접견이 있었어요. 

조르지아는 부모님과 함께 감독실에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감독님은 조르지아가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조르지아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네.”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침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매님은 침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조르지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따르고 싶은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마침내 조르지아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왔어요. 조르지아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았어요. 그중엔 마틸다도 있었어요!

아빠의 침례 기도를 듣는데,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해졌어요. 기도를 마친 아빠는 조르지아를 조심스럽게 

물에 잠기게 한 뒤 바로 물 밖으로 올리셨어요. 물 밖으로 나온 

조르지아는 행복했고,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조르지아를 꼭 안아 주셨어요. 엄마가 계단 

꼭대기에서 수건을 들고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르지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참 특별한 날이었어요. 

조르지아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했어요. 조르지아는 

이제 매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르지아는 바짝 뒤따라오는 마틸다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친구가 놀러 오는 날은 언제나 신이 났어요.

“같이 로봇 놀이 할까?” 마틸다가 물었어요.

“좋아!” 조르지아가 대답했어요. 조르지아는 로봇 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침례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축복할 권능과 권세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신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에게 침례를  

줄 분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조르지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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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제 곧 침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처럼 말이야!” 조르지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